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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1월 26일(수), 중앙본부 인사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간부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15대 집행부 3년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고 각 국별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이번 인선을 통해 조직 정비와 발전 동력을 재고할 방침이다.��김인관 위원장은 신임 간부 임명과 관련해 “노동 조합의 한 가족이 된 신임 중앙간부는 하루 빨리 업무와 사업을 숙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며 “앞으로 젊은 조합간부들의 활약이 중요한 만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위원장은 계속해서 “조합간부, 특히 중앙간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춰 15대 집행부 사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행 해야 한다”며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각오로, 조합원에게 많은 결실을 되돌려 주는 집행부를 완성해 가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롭게 직무를 변경하게 된 기존 간부 들에게도 “현장 없이는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도 무의미 하므로 집행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장과 조합원께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년차 가 쌓일수록 안주하고 관행적으로 움직이던 타성 에서 벗어나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자세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중앙상무집행위원 임명 및 인사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상무집행위원 개편 인선 내역 -�� ▲사무처 �      ○ 최민주 : 복지기획국장�      ○ 목현경 : 복지운영국장�� ▲조직처�      ○ 조직기획국장 : 박충범�      ○ 조직국장 : 정차석


○ 쟁의국장 : 김모상�      ○ 여성국장 : 김민서� � ▲정책실�      ○ 기술정책국장 : 김민수�      ○ 편집국장 : 박항서





노동조합 중앙본부 인사개편 단행�조직 긴장감 높여 15대 사업 완성. . .신임 간부 등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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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수)








